
백색 섬유품의 황변 사고와 호변이성 

분자식이 같은데도 분자 구조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, 이러한 화합물을 구

조 이성체라고 하는데, 이러한 구조 이성체의 2가지 구조가 서로 왔다갔다하

는, 즉 가역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호변이성이라고 한다. 

백색 섬유품의 황변 사고는, 알고 보면 호변이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. 백

색 섬유품에 산화질소(NOX)가 붙어, BHT(butylated hydroxy toluene) 등과 같은 

페놀계 산화 방지제를 만나게 되면 흰색이 황변화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

있어 “BHT 황변”이라고 한다. 

이 노란색 성분은 스틸벤 퀴논류로 짐작되며, 이 성분은 호변이성이 일어

나기 쉽다. 그런데 산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황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호변

이성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. 요컨대 초산과 같은 산이 증발한 김에 누렇게 

된 섬유품을 쬐주면 누런색이 없어진다. 이와는 반대로 암모니아수의 김에 

쬐주면 누런색이 더욱 짙게 된다. 

다시 말하면 백색 섬유품의 주변이 산성으로 되면 황변화가 잘 일어나지 

않는다는 것인데, 이 말은 주변이 알칼리성으로 바뀌면 백색이 누렇게 되는 

사례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. 

최근에는 잘 증발하지 않는 산화 방지제로서 BHT의 4량체 등을 이용하는 

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황변화는 잘 안일어난다고 한다. 그러나 붉은 

벽돌색이나 핑크색으로 변색하는 경우가 있다. 산성에서는 누렇게 되고, 알

칼리성에서는 붉게 되는 호변이성 변색의 경우도 있다. 



스틸벤 퀴논은 분자 구조식에서 2개의 6각형 사이를 이어주는 2개의 2중 

결합에 의한 호변이성화가 문제로 되는 것 같다. 

이 스틸벤 퀴논이 만들어지는 것은 메탄올과 같은 극성 용매로 쉽게 제거

할 수 있다. 그러나 석유계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제거되지 않는 것 같다. 원

인의 제거와 호변이성에 의한 변화는 분명히 구별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

이다. ♣  


